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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하 여지 2번 남아’                                        

August 21, 2024|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The Philippine economy grew by 
6.3% in the second quarter, faster 
than 5.8% in the previous quarter 
and 4.3% a year ago. —                               
PHILIPPINE STAR/RUSSEL 
PALMA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올해 추가로 두 번 더 금리 인하를                  

할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메트로폴리탄 은행 및 신탁                          

회사(Metrobank)가 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올해 두 번의 금리 인하와 추가 인하 가능성을                  

고려하여 '2+1' 금리 인하 전망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초까지 

최대 75베이시스포인트(bps)의 완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라고 

메트로뱅크의 수석 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안토니오 T. 마파는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2025년 중반까지 금리가 5%로 하락할 수 있는 주요 논거는               

“BSP의 예측에 따르면 2026년까지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는 현재 BSP가 물가 안정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라고 마파 씨는 말했습니다. 
 

BSP는 올해 인플레이션이 평균 3.4%, 2025년 3.1%, 2026년 3.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2026년까지 연간 인플레이션이               

중앙은행의 2-4% 목표 범위 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글로벌소스 파트너스의 국가 분석가이자 전 BSP 부총재인 디와 C. 기니군도는 BSP의 인플레이션 전망이 추가 완화를 지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BSP가 덜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할 여지를 제공하며, 차입 비용을 낮추고 신용 및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할 수 있게 합니다,”라고 그는 

Viber 메시지에서 전했습니다. 

“올해 남은 BSP의 두 차례 회의 사이에 리스크 균형에 변화가 없다면, 추가 금리 인하와 2025년 이후의 더 많은 인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파 씨는 통화위원회의 금리 인하 결정이 경제 성장을 고려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현재 금리가 '정상적' 수준에 있지 않으며,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될 경우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것임을 시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이전에 6.5%의 기준 금리가 '긴축' 상태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크게 초과했을 때는 긴축 정책 금리가 필수적이었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긴축 정책이 성장하는               

경제에 더 이상 적합한 처방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라고 마파 씨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2분기에 6.3% 성장하여, 이전 분기의 5.8% 및 작년 같은 기간의 4.3%보다 빠른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계절 조정된 전분기 대비로는           

국내총생산(GDP)이 0.5% 성장하여, 1분기의 1.1%에서 둔화되었습니다. [Cont. page 2]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통화위원회는 목표 역레포(RRP) 금리를 6.5%에서 6.25%로 25베이시스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거의 4년 만에 금리를 인하한 것입니다.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는 4분기에 25베이시스포인트(bps)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올해 남은 통화위원회 회의는 10월 17일과 12월 1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메트로뱅크는 중앙은행이 '점진적인' 완화 사이클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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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추가 금리 인하 여지 2번 남아’                                         
[Cont. from page 1]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없는 한, BSP는 대부분 매우 신중한 속도로 운영되어 온 필리핀 투자 부문에서 ‘부드러운 이륙’을 주도할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마파 씨는 말했습니다. 

 

“최근 GDP 성장 수치와 BSP의 자체 예측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의 성장률이 6% 이하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BSP는 '신중한 속도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가속 페달로 전환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마파 씨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하면 BSP가 완화 사이클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준이 세 번의 금리 인하를 단행하며, 경제 성장이 제한될 경우, 우리는 BSP가 연말까지 추가로                                 

50베이시스포인트(bps)를 인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니군도 씨는 BSP가 여전히 연준의 움직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BSP가 미국 연준의 예상되는 완화 이후에 덜 제한적인 통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금리 차이가 달러화 자산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자본 유출의 위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약한 페소로 인해 추가적인          

물가 압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초점은 투자자들이 연준이 9월에 25bps 또는 50bps 인하를 시작할지에 대한 단서를 찾기 위해 주시하고 있는 연준 의장 제롬 H. 파월의                

잭슨 홀 연설에 맞춰질 것입니다. 

 

“저는 미래의 통화 정책 논의에서 인내심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물 부문이 여전히 견고하고 노동 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니군도 씨는 말했습니다. 

 

“긴축 통화 정책은 경제 성장의 앵커를 놓치지 않으면서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8/21/615203/bsp-has-room-for-2-more-rate-cuts/ 

필리핀 고용주연맹, 공휴일 축소를 위한 기업 요구에 동참                                                                             

August 19, 2024|  Andrea E. San Juan | BusinessMirror 

필리핀 고용주 연맹(Ecop)은 일부 기업 단체의 의견에 동참하여, 추가적인 비근무 공휴일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비근무 공휴일이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유인책”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주말에 발표된 성명에서 필리핀 수출업체 연합회(Philexport)는 필리핀 수출업체 연합회 및 Ecop 회장인 세르지오 R. 오르티스-루이스 주니어가               

필리핀에서 이미 “과도하게 높은” 수의 공휴일을 관찰하고 있으며,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르티스-루이스는 이러한 공휴일이 기업이 제공하는 휴가와 병가에 추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휴일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좋지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공휴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추가하지 말자”고 오르티스-루이스는 말했습니다. 

 

Ecop의 수장은 이것이 나라를 경쟁력 없고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자금을 투자한 후 자주 있는 공휴일과 특별 공휴일로 인해 실망할 수 있습니다,”라고 오르티스-루이스는 필리핀어를                  

섞어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외에도, 오르티스-루이스는 나라가 “너무 비쌉니다”라고 하면서, 공휴일의 수가 특히 ‘일하지 않으면 급여를 받지 않는’ 근로자들과              

교통 산업과 같은 서비스 부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Cont. page 3]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andreasanju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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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고용주연맹, 공휴일 축소를 위한 기업 요구에 동참                                                                             

[Cont. from page 2] 

이에 따라, 그는 공휴일 목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공휴일을 통합하고, 특별한 날을 기념하되 비근무일로 전환하지 않으며, 특정 지역이나 지역에서만 

기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난주, 필리핀 상공회의소(PCCI)는 국회에 필리핀의 공휴일 수를 “합리화”할 것을 촉구하며, 이는 나라의 생산성을 저하시켜 “투자 목적지로서의              

위치를 약화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휴일이 너무 많습니다. 공휴일이 우리의 노동력 생산성과 경제 상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야                         

합니다,”라고 PCCI 회장인 에누니나 V. 만지오가 8월 14일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현재 매년 약 22개의 공휴일과 함께 약 5개의 특별 공휴일이 대통령에 의해 선언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재난 관련 공휴일과 수백 개의 지방 및 시            

공휴일이 있다고 PCCI는 지적했습니다. 

 

만지오 회장은 공휴일이 너무 많으면 사업과 경제에 좋지 않으며, 특히 소규모 기업에 부담을 주는 노동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생산성과 경쟁력에 집중하고, 더 많은 투자자들을 나라로 유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PCCI는 또한 추가 공휴일에 대한 제안이나 연구가 제시될 경우, 어떤 협의에도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19/ecop-joins-business-clamor-to-cut-number-of-holidays/ 

클락 공항 운영자, 메가 스테이션 개발자 모집                                                                                         

August 20, 2024|  Tyrone Jasper C. Piad @TyronePiad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클락 국제공항 공사(CIAC)는 중앙 루존 비즈니스 지구의 교통량 증가에 따라 팜팡가 게이트웨이 근처에           

위치한 2헥타르(ha) 상업 허브 개발을 위한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정부 소유 및 관리 기관인 CIAC는 “Drive, Dine and Fly: 메가 서비스 스테이션” 프로젝트의 장기 임대 및             

개발을 위한 입찰 초청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지는 클락 국제공항에서 약 2.2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이 지역의 높은 차량 교통량을 지원할                         

가솔린 및 서비스 센터 개발을 위한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위치'”라고 CIAC는 전했습니다. 

CIAC는 30년의 초기 임대 기간을 제공하며, 협상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9월 4일까지 입찰 서류를 P50,000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CIAC는 필리핀 전역의 식품 공급망을 개선하고 농민 및 어업인들을 위한 시장을 제공하기 위해 제안된 P8.5억 클락 내셔널 푸드 허브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는 행정 사무소, 냉장 저장 시설 및 도매상용 거래 시장을 포함하며, 2027년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그 이후로 5년 동안 건설될 예정이며, 2032년까지 완료될 것입니다. 이 단계는 식품 제조 및 포장을 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허브는 클락 민간 항공 단지에 62헥타르 규모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CIAC는 더 많은 항공편을 수용하기 위해 두 번째 활주로 건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P7억에서 P1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5710/clark-airport-operator-seeks-developer-for-mega-station 

https://business.inquirer.net/byline/tyrone-jasper-c-piad-tyronepiad
https://www.twitter.com/@inquirerdo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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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대비하라는 촉구                                                                                     

August 19, 2024|   John Victor D. Ordonez | BusinessWorld 

STOCK PHOTO  

정부는 필리핀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예상되는 글로벌 칩 수요 증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상원           

싱크탱크가 전했습니다. 

 

“필리핀의 수출 성과는 세계 반도체 무역의 예상 확장으로부터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국내                  

제조업체들이 용량을 확대하고 추가 수요를 충족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됩니다,”라고 상원 경제                

기획 사무소는 정책 브리프에서 밝혔습니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칩에 대한 수요 증가율은 12.5%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계무역기구의 2025년 예측에 따르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은 소비가 회복되면서 3.3%로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더 나은 무역 성과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라고 싱크탱크는 전했습니다. 
 

필리핀 통계청에 따르면, 6월의 반도체 수출은 29.5% 감소하여 23억 2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워싱턴은 필리핀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고, 기존의 포장, 테스트 및 조립 시설의 수를 두 배로 늘릴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나 M.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3월 마닐라 방문 중에 전했습니다. 
 
필리핀에는 13개의 반도체 조립, 테스트 및 포장 시설이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해 CHIPS 및 과학법에 따라 협력하고 있는 7개국 중 하나입니다. 
 

법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고 중국에 운영 중인 반도체 제조업체들에게 미국 또는 우호적인 국가로 이전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527억               

달러의 연방 보조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8/19/614969/phl-urged-to-prepare-for-growth-in-global-semiconductor-demand/ 

재무부, 관세청, ASEAN 무역 촉진을 위한 조치 추진                                                                                    
August 16, 2024 |  The Philippine Star 

BOC Assistant Commissioner                
Vincent Philip Maronilla, acting 
spokesman of the bureau, said the 
personnel might be put under the 
Office of the President.  
                                      STAR / File  

마닐라, 필리핀 — 재무부(DOF)와 관세청(BOC)은 최근 ASEAN-USAID 파트너십 프로그램과 회의를 열어                    

필리핀의 지역 무역 촉진 역할을 향상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전인 차세대 ASEAN 단일 창구(ASW)의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차세대 ASW의 정책, 법률, 기술적 측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필리핀의              

전자 문서 교환을 위한 정책 및 기술 수립에서의 도전과 ASEAN 단일 창구와의 문제점이 상세히                                

다루어졌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BOC의 무역 촉진 및 필리핀의 ASEAN 및 글로벌 무역에서의 역할 강화를 향한 헌신을                           

강조합니다,”라고 BOC 커미셔너 비엔베니다도 루비오가 말하며, 이번 협력이 무역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추진할 목표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마이클 퍼민 대행 BOC 부국장은 필리핀의 선제적 조치, 특히 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 ESCAP)가 지원하는 국경 간 전자 교환에                   

대한 국가 타당성 조사(National Feasibility Study)를 강조했습니다. ESCAP 국가 타당성 조사 결과는 USAID-ASEAN과의 세션에서 강조되었습니다. 

 

ASEAN 단일 창구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권장 사항으로는 글로벌 무역 시스템과의 기술적 호환성 향상, 모바일 친화적인 버전 개발, 강력한                      

데이터 품질 관리 시행 등이 공유되었습니다. 데이터 보안 강화, 전자 문서 교환 확대, MSME를 위한 접근성 향상에 관한 추가적인 제안도                         

논의되었습니다. 

 

ASEAN-USAID 파트너십 프로그램은 68차 TWG 회의에서 연구 중간 보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 회의는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세부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16/2378125/dof-boc-move-advance-trade-facilitation-asean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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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 잠보앙가 델 노르테 및 레이테 항구 개발을 위한 입찰 공고 발표                                                               
August 19, 2024 | Ashley Erika O. Jose | BusinessWorld 

필리핀 항만청(PPA)은 잠보앙가 델 노르테와 남부 레이테의 항구를 개발하기 위해 5억 8천 4백 90만 페소 규모의                      

계약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입찰 공고에서 PPA는 잠보앙가 델 노르테의 신단간 항구를 확장하고, 남부 레이테의 리마사와 항구를 재활용하기               
위한 잠재 계약자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신단간 항구 개발에는 5억 3천 7백 73만 페소, 리마사와 항구 재활용에는             
4천 7백 17만 페소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잠보앙가 델 노르테의 신단간 항구 확장 프로젝트를 위해 PPA는 8월 23일에 사전 입찰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모든 관심 있는 당사자는 9월 5일 또는 그 이전에 입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PPA는 밝혔습니다. 
 

PPA는 이 프로젝트가 72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관심 있는 당사자들은 9월 5일까지 리마사와 항구 재활용 프로젝트에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리마사와 항구 프로젝트 계약은 36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한다고 PPA는 전했습니다. 
 

향후 4년 동안 PPA는 140억 페소를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으로 배정할 계획이며, 이에는 14개의 주요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economy/2024/08/19/614971/ppa-issues-bid-notices-to-develop-zamboanga-del-norte-leyte-ports/ 

BOP 흑자, 1월~7월 기간 동안 15억 달러 기록, 46.7% 감소                                                                              
August 20, 2024 |  Cai U. Ordinario | BusinessMirror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의 흑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억 달러에서 46.74%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7월의 흑자는 2023년                    

7월의 5천 3백만 달러 적자에서 반전된 결과입니다. 

 

“2024년 7월의 BOP 흑자는 주로 필리핀 중앙은행(BSP)의 해외 투자로부터의 순소득과 국가 정부(NG)의 BSP에 대한 순외환 예치금 유입을                      

반영합니다,”라고 BSP는 전했습니다. 

 

“누적 BOP 흑자는 주로 무역 적자의 축소와 함께 개인 송금, 외국인 직접 투자, 서비스 무역, 국가 정부의 순외국 차입,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순유입을 반영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리잘 상업 은행의 마이클 L. 리카포트는 BOP 데이터가 개선되어 총 국제 외환 보유고(GIR) 데이터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카포트는 이러한 개선이 국가 정부의 외화 차입/부채 수익, 해외 필리핀 근로자(OFW) 송금의 증가, 외국인 직접 투자 성장, 그리고 무역 적자의           

축소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P 데이터와 GIR 데이터의 향상이 향후 몇 달 동안 페소 환율에 대한 더 큰 완충 장치/지지/버퍼를 제공할 수 있으며, 특히 투기적 공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리카포트는 전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국가의 외부 위치를 강화하고, 이는 차례로 코로나19 팬데믹이 2020년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지된 최소 투자                       

등급보다 1-3 노치 높은 상대적으로 우수한 신용 등급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BOP 포지션은 2024년 7월 말 현재 총 GIR 수준이 1,067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2024년 6월 말의 1,052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Cont. page 6]  

PPA는 계약 승인 금액을 초과하는 입찰은 입찰 개찰 시 불합격 처리될 것이며, 유사한 프로젝트에서의 경험이 있는 관심 있는 당사자만 자격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중앙은행(BSP)에 따르면, 무역 적자 축소와 송금의 순유입이 7월의 국제수지(BOP) 흑자 원인 중                   

일부였습니다. 

 

BSP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 사이의 BOP 흑자는 15억 4백만 달러에 달했으며, 7월의 흑자는                   

6천 2백만 달러에 이릅니다. 

https://www.manilatimes.net/author/janine-alexis-miguel
https://businessmirror.com.ph/author/caiordinar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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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GIR 수준은 7.9개월 치의 수입과 서비스 및 원천소득 지불에 해당하는 외부 유동성 완충 장치를 의미합니다. 

 

BSP는 이러한 지불이 수출 수익이나 외국 차입금이 없는 극단적인 조건에서도 수입 지불 및 부채 서비스와 같은 국제수지 자금 조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외환의 가용성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는 원래 만기 기준으로 국가의 단기 외채의 약 6.1배, 잔여 만기 기준으로는 약 3.8배에 해당합니다. 

 

잔여 만기 기준의 단기 부채는 원래 만기가 1년 이하인 미지급 외채와 향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중장기 대출 원금                  

지불을 포함합니다. 

BOP 흑자, 1월~7월 기간 동안 15억 달러 기록, 46.7% 감소                                                                              

[Cont. from page 5] 

Image credits: Michael Edwards | Dreamstime.com  

Source: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20/bop-surplus-hits-1-5-billion-in-january-july-down-46-7/ 

내년 한국상공회의소 필리핀(KCCP), Inc.의 30주년을 기념하여 KCCP는 2025년 탁상 달력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이 달력은 모든 KCCP 회원사, 한국 정부 기관, 그리고 필리핀의 외국 및 국내 파트너 조직에 배포됩니다.                                   

KCCP는 1,000부의 달력을 제작하여 올해 마지막 분기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광고 자리는 12개 한정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KCCP 사무국(8885-7342 / 0917-801-5920, 담당자: Ms. Chi 또는 0915-888-7296, 담당자: Ms. Sang)으로 

문의하시거나 info@kccp.ph로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기회] 2025 KCCP 탁상 달력  

 

Contact Us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Inc. (KCCP) 
Unit 1104 Antel Corporate Center, 121 
Valero St., Salcedo Village, Makati City 
(02) 8885 7342 | (02) 8404 3099 
info@kccp.ph   | www.kccp.ph 

https://businessmirror.com.ph/2024/08/20/bop-surplus-hits-1-5-billion-in-january-july-down-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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